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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미술’의 새 도약을 꿈꾸다

부산현대미술관 초대관장 김성연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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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현대미술관 초대관장 김성연

부산현대미술관 초대관장으로 김성연이 발표됐다. 부산시는 지난 
4월 부산현대미술관장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김성연을 
내정하고 지난달 10일 정식 임용했다. 대안공간 운영 등 
비제도권에서 주로 활동한 그의 이력을 감안해 볼 때 이번 
관장 임용은 그야말로 ‘깜짝 인사.’ 홍익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김성연은 부산을 거점으로 
꾸준히 활동을 펼쳐왔다. 2002년부터 9년간 대안공간 ‘반디’를 
운영하면서 지역의 젊은작가를 발굴 및 지원했으며, 미술월간지 
《비아트》 발행과 부산비엔날레 전시기획 등 부산의 미술계 
발전에 이바지해온 것. 지난 2월 부산시 을숙도에 준공된 
부산현대미술관은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한 서 부산권에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설립됐다. 또한 을숙도생태공원과 
연계한 친환경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생 미술관인 
만큼 미술관 정체성 확립도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4월 
12일에는 미술관의 기본 방향과 운영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들이 참여한 현장토크를 진행했다. 김 관장은 “미술관 기본 
콘셉트는 친환경, 커뮤니티, 첨단이다. 이 세 축을 중심으로 
전시를 기획, 공간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을숙도라는 천혜의 환경을 잘 살려 자연친화적이면서 사람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미술관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 황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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